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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3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AM 11:30 (Sunday School Mass)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Youth)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 오늘의 전례 

 전례 봉사자 

입당 성가  :
제  1독서  :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사도행전 10,34ㄱ.37ㄴ-43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화  답  송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제  2독서 :
부  속  가 : 

: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콜로새서 3,1-4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     음 :
봉헌성가 :

영성체송 :

성체성가 :

파견성가 :

요한 20,1-9
138 만왕의 왕  
132 감사의 송가를
139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137 부활하신 주 예수
133 부활 송가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일   시 미사해설 제 1독서 제 2독서 복      사 성체 분배 봉사 구역

  3월  31일(주일)        7시
                           1 0시  
                          

방남분
변용천

신미숙
차주삼

한형숙
우소원

조영진 김명준
정충현 하다윗 김태국 김동영 김현우
성재용 염정관 이재원

장현기
한진수 최천웅 김정용
강남운 차주삼

  4월   2일(화)          8시              김용석 허성희 조영진 박인규 오승민 조봄이
  4월   4일(목)          8시   김미해 임경화 염정관 김영진 박준렬 이한나
  4월   6일(토)          8시 방남분   김용식   김향숙 김현우 이병헌 최민서 이세진 나선호
  4월 7일(주일)         7시  
                            10시        
                      11시 30분

권혁석
김현직

이철규 김정애 정충현 김태국
하다윗 김현우 조영진 박인규 변윤수
이태영 이재원 이재선 이재국

장현기
차주삼 강호신 한진수 Center 

Square

주보 제 2013-908호 예수 부활 대축일 2013년  3월 31일

 ‘신앙의 해(Year of Faith)’ -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카 17,5)

           사제관 (215) 548-2304  •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부활 시기



기도는 천천히, 성가는 빠르게

             

                         욥기

  욥기는 하느님의 “의”에 뿌리를 둔 대인
관계를 기술하며 정의의 하느님은 어디
에 계시는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잠언, 전
도서와 같이 우리에게 슬기를 가르치는 
지혜문학으로 유배시대 이후 기원전 5세
기 후반 예루살렘에 살던 한 지식인에 의
해 저술된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이 죄의 
벌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면
서, 의인이 당하는 고통과 비극적인 운명
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결국 고통의 신비 앞에 
인간은 하느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하느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으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이 참 지혜임을 깨우쳐 줍니다.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욥이라는 한 인물
을 통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도

합니다. 
(1) 머리말(1～2장) : 야훼께서 욥의 소유
전체를 사탄의 손에 붙이시자 사탄은 욥
의 자녀와 재산을 앗아가고 욥의 몸에 심
한 부스럼이 나게 한다. 하지만 욥은 하느
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한편 이 소식을 들
은 욥의 세친구가 찾아온다. 
(2) 욥과 세친구와의 대화(3～31장) : 자
기 생일을 저주하며 부르짖는 욥에게 세
친구 엘리바즈, 빌랏, 소바르는 욥을 충
고한다. 욥의 세친구는 하느님의 의로우
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욥은 고통이 죄
의 벌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화에서 악인의 전형적
인 운명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들
의 견해에 맞선다. 세 번째 대화에서 욥이 
자기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자 그의 친
구들은 욥의 교만함을 강렬하게 비난한
다. 욥은 비록 심한 육체적, 심적 고통 중
에서도 자신이 의인이라는 확고한 자각

을 가지고 있다. 
(3) 엘리후와의 대화(32～37장) : 젊은 엘
리후는 욥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말하
고, 하느님은 꿈과 계시등을 통해 인간에
게 나타나시며, 또한 하느님께서는 고통
을 통해 인간을 교육시키는 분임을 이야
기한다. 또한 하느님을 강요해서 자신의 
물음에 답변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4) 하느님과 욥과의 대화(38～42,6) : 욥
은 폭풍을 통해서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
느님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자기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뉘우친다. 
(5) 맺음말(42,7～42,17) : 하느님은 욥
의 세친구가 솔직하지 못했음을 지적하
고 욥을 통해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청하
도록 하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욥의 소유
를 전보다 두 배나 돌려주시고 그의 여생
에 전날보다 더한 복을 내려주셨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
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
리고 북녘땅 갈라진 형제들에게 주님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
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
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
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우리의 주
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
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 모든 것의 종
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죽음
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
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수난과 부
활로 무죄 선언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
가 되는 은총을 거저 얻은 것입니다. 예
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었
습니다.(1코린 15,20-22 참조)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 영원
한 생명이 인간과 세상의 희망이며 미
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님의 부활 소식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며,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
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부활을 향한 사순 시기 여정 중에 우
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뒤를 이
어, 새 교황 프란치스코를 사도 베드로
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교회의 최고 목

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 교황님
께서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서, 청빈과 겸손의 모범
을 보이셨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
을 본받아 우리 교회를 사랑과 일치, 진
리와 희망, 빛과 기쁨을 가져오는 ‘평화
의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
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절실합니다. 평
화가 이 땅에서 이뤄지도록, 도구로 쓰
일 신앙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곳곳에서 무고한 생명
이 희생되는 분쟁이 계속되고, 물질만
능주의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생명

경시풍조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불안정한 정
치상황과 북한의 위협으로 완전한 평
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어려
움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뒷
전에 둔 채 정쟁에 빠져있는 것 같아 안
타깝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먼저 생
각하고양보하고 타협하여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공존의 길을 
찾아주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 신
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
저 예수님의 부활을 온 마음으로 믿고, 
그 부활을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계
속되는 세상의 악과 고통 속에서도 굳
은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 부활의 삶
입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
리 생활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작
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사참례, 기도와 성경 
묵상처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노력해
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
과 재능,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기꺼이 도와주며 하느
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부
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
리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충실
히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도처에서 주
님 부활의 숨결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령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2천 년 전에 일어난 
과거형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진
정한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
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
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
시다는 것을 믿고 체험한다면 모든 것
은 변화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아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주님의 평
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
리나라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
가 꽃필 수 있도록, 평화의 모후이신 성
모 마리아와 천상의 모든 성인의 전구
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
                              

  2013부활 메세지

교회상식  교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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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여인숙(방지거) 박순학
영원한 안식황순덕(안나), 유승길(이레나),

유광웅(유스티노) 유승구

오
전

10
시

연

신택현(암브로시오),
이태경(글라라)

신중철

영원한 안식

심명자
강광희(다두), 박복순(마리아) 강선희
홍연순(헬레나) 김성호
김은호(다니엘) 이원자
김운태(베드로), 안정숙(마리아),
방복래(알로시오), 
유정열(아가다)

김영훈

이윤구(루카), 정옥분(수산나) 이규복
강대봉(마르코) 권혁림
박희영(요셉), 김문희 박글라라
이말희(마리아) 임경화
김순봉(시몬) 홍길자
김단순(마리아), 홍연순(헬레나) 길병관
황순덕(안나) 강영희
이경자(엘리사벳) 가족
이숙명(글라라) 방남분
황순덕(안나) 강영희
정신해, 정행준, 정행용, 정세해
손봉순, 전복희(마리아) 설진선
정창교(빈센트) 주명자
정옥희(마리아) 조영우

공지사항  공동체 소식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 

♡	묵주기도 봉헌 - 새영세자들을 위하여
	 오늘 묵주기도는 새영세자들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 성시간
    일시 : 4월 4일(목) 저녁 8시 미사 후

♡ 견진 성사 
	 일시 : 6월 2일(주일) 10시 교중 미사
	 접수 및 신청 마감 : 사무실,  5월 12일(주일) 		
	 신청비 : 1인 $25.-(사진, 간식 포함)
	 교리 일정
	 * 5월 25일(토) 9:00pm 이효언 신부님
	    그리스도인의 성사생활
	 *  5월 26일(주일) 11:00am 하형민 신부님
	     견진 성령의 은총
	 *  6월 1일(토) 9:00pm 박창엽 신부님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전례 연습
	 * 6월 2일(주일) 10:00am  견진 성사
	    염수정 대주교님 집전

♡ 베드로회, 안나회 워싱턴 성지 순례   
	 일시 : 4월 7일(주일) 8:00am 성당 출발
	 준비물 : 묵주

♡ 구역장 모임
	 일시 : 4월 2일(화) 저녁 미사 후

♡ 안나회 회원 모집
	 대상 : 65세 이상 여자
	 문의 : 최아녜스  215-740-3300

♡ 베드로회 회장 임명
	 회    장 : 김정용(레안데르) 
	 부회장 : 이동수(다니엘)
	 부회장 및 재무 :  이길환(베드로)
	 총    무 : 김종계(말구)
	 봉    사 : 홍정환(베드로)

♡ 성모회 모임
	 일시 : 4월 7일(주일) 8:30am,  평화방
 
♡ 주일학교 나눔의 축제 
	 일시 : 4월 21일(주일) 10시 미사 후
	 물품, 음식 판매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책, 의류,
	 신발, 문구류,생필품류 등을 수집합니다.
	 수집함 : 지하 친교실 
	 수집 기간 : 4월 20일(토)까지 
	 문의 : 박영진(마리아) 267-266-0079

♡ 한글 공부방 도네이션
	 Upper Dublin  $100.-

♡ 성소 후원회 소식
	 장순완 팀 $440.-,  권성옥 팀$360.- 입금

♡ 지난 주 부활 제대꽃 봉헌
	 부활 제대 꽃 봉헌하실 신자분이나 각 구역 및
	 단체들은 사무실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Ft. Washington $100.-  Blue Bell $100.-
	 Upper Dublin $100.-     황철 $100.-
	 Allentown $100.-          Norristown $50.-
	 Olney $50.-		

♡ 상품권 수익금
	 3월 : $1,000.-	 `

     미사 지향 

고려한(3)
권영민(3)
박권희(3)
길병관(4)
서의수(3)
박원규(3)
이재진(3)
이상희(3)
홍현표(3)

김창하(1-3)
임권근(1-2)
강성수(1-3)
김대홍(1-6)
이형수(1-4)
김수동(3-4)
이광수(1-12)

황   철(3)
전연자(3)
이정언(3)
염영돈(4-5)
허삼욱(3-6)
이규선(1-4)
강신정(3-4)
이종환(3-4)
차기식(2-3)

■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4,310.-
	 특별헌금  $1,457.-(Rice Bowl Collection) 
	 감사헌금 익명 $700.- (이태경 유가족 $500.-
               홍정환 $100.-,  김향숙 $100.-)
 		교 무 금  $2.895.-   

 믿음의 유산 $775.-
강신정	 송운낙	 염영돈	 이상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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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장길성(벨라도)
송좌익(바오로) 장원익 영원한 안식

생

새 영세자들

구재윤(베드로) 승카타리나 가게 오픈 
축하

김민지(아그네스),
김태국(가브리엘),
김민선(율리아나)

축복, 감사

김형태(바오로) 신부님
김상돈(아브라함)학사님 방아가다

영육간 건강 서옥희(안나) 서순희
 홍윤복(요안나) 가정

홍정환
 이영호(요안) 가정
이승조(안토니오) 윤낙훈 건강 기원
Ft. Washington 구역원 Ft. Washington 구역 가정 축복
이철규(마르코),
김정애(율리안나) 이진기

부활 
가정 축복박상필(펠릭스), 

박효영(바울리나) 이상원

최신일(안토니오),
김웅옥(카타리나) 대자들 생신 축하,

감사

여병래(다미안) 허정삼 영세 축하

강성진(마태오)
Ft. Washington 구역 빠른 쾌유
변영호 건강 회복

이상원(레베카) 길효영 생일 축하

박재범(바오로) 가정,
박경자(글라라) 가정 정율리아 가정 축복

영육간 건강



   Adams Auto Body
         Tel (215)456-0990
            Cell (267)679-7114
                김성태
    4401 -05 Rising Sun Ave.
    Philadelphia, PA, 19140

     대한 건설
              리모델링
         전기, 플러밍, 마루
     김 시몬 267-467-6122

        광고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석          

                 
 Remodeling Specialist  for 25 years
                        (H ) 215 -855-4894 
                        (W) 267-918-7437          

  시베리안 야생 차가버섯 

              액기스
    피가 살면 생명이 삽니다
          세실리아 215-475-8511

         
        윤상원 치과
    치아 이식 수술 및 보철
               (610) 356-9424
      8 St. Albans, Newtown Sq.

♡ 주일미사 후 다과 봉사    
    4월   7일(주일), 4월 14일(주일) : Center Square
    4월 21일(주일) : Norristown

♡ 헌금 봉사 위원 구역  
	  3월 31일(주일 ) : Blue Bell
	  4월   7일(주일), 4월 14일(주일) : Center Square

♡  학부모회 쿠폰 판매 봉사(10시 미사 후
     4월 : 10, 11학년

♡  Van 봉사                      
     3월 31일 : 이재업	 4월 7일 : 박범수
     4월 14일 : 김석현	 4월 21일 : 이인섭
     4월 28일 : 김완수	

주보 제 2013-908호 2013년   3월 31일

 날짜 성경 장 날짜 성경 장

     3월 31일(주일) 시편 64-68  4월  4일(목) 시편 82-88

 4월   1일(월) 69-72 4월  5일(금) 89-93

 4월   2일(화) 73-77 4월  6일(토) 94-102

 4월   3일(수) 78-81

♡ 금주의 성경 읽기(3월 31일 - 4월 6일)

      QP Pro Hood &  Duct
  Cleaning Systems Inc.

식당 청소 전문
인스팩션 / 보험 커버

215-900-9434,  267-255-9348

예수 부활 대축일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 구역 모임
	 Cottman & Pennypack : 4월 13일(토) 7:30pm                           Norristown : 4월 14일(주일) 12:00pm      
	 장소 : 한진수(그레고리오) 형제 댁  215-331-6597	              장소 : 노보루     구역장 : 484-213-2270
	 Upper Dublin : 4월 13일(토)6:30pm                               
	 장소 : 고려한(안드레아) 형제 댁 215-385-0788

 ‘신앙의 해(Year of Faith)’ -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카 17,5)

  4월  3일 이레나 : 한이나, 김경옥                                               리처드 : 윤리처드
  4월  4일 이시도로 : 허일
  4월  5일 율리안나 : 권인택 김경희 김광남 김은서 김지애 김창인 박숙 박정은 박지영 서춘자 심상진 안예린

                안혜영 이경민 이엘렌 이은정 정인선 정재복 채영지 한상숙 한윤희

        옷 수선 전문
                     저렴한 가격
      세탁 공장,  드랍스토어, 개인  일감도 받습니다.
                   방아가다 267-255-9052


